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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매개자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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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s of the culture awareness of the staffs at 
senior welfare agenc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project and identify them in depth. 
Therefore, according to phenomenon research methodolog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the awareness related to art education effect, the diffusion of 
awareness and transfer aspects were found. The satisfaction for art education 
effect got improved by expanding the weight of art education and was con-
sidered as equal education opportunity-related issues. And the concept of art 
education was found that it had expanded to advanced art activities. 

   Second, in the awareness related to learners' dispositions, both hold-up 
and diffusion of awareness appeared at the same time. In the course of identifying 
the dispositions of leaners, social welfare workers had bias on past pure art. 
Just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support for each gender was considered 
more slightly. 

   Third, in the awareness of social welfare worker for professionalism 
consolidation, the aspects of awareness diffusion appeared divided into two. 
All the social welfare workers thought art education was required. Related 
to opening the majors at universities, their opinion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career issues of them. 

Abstract

Aspects of cultural intermediary's awareness about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Centered in the staffs at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gencie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문화예술은 모든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

로운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서 만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권의 중심

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류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였고, 문화예술의 선진사회로 성장하게 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0: 3-4). 200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에

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학교와 사회기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단연 예

술강사지원사업를 꼽을 수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

어지는데 첫째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

램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조정은, 2014: 88). 

   그런데 본 사업에는 예술교육 활동의 주체가 되는 강사와 더불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지원해주는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가 

있다. 여기에서 문화매개자란 ‘문화생산과 수용의 중간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기구와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이상길, 2010: 154). 물론 학자마다 문화매

개자에 대하여 개념과 수용범위를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대부분 문화적 파급과 연동되는 중간계층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문화매개자의 직업분파에는 광고전문가, 패션

전문가, 의료보건, 사회복지 관계의 직업, 문화생산 및 촉진(animation)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이상길, 2010: 157).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복기기관 담당자가 

진흥원과 예술강사 간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문화매개자가 된다. 

송유미(2006: 252)도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조직을 연결하는 주

요 매개체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공간배분, 수업일자 조율, 학습자 모집 및 면담, 그리고 예산처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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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교육활동을 감식(鑑識)·평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기관 담당자가 문화매개자로서 

중요한 이유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들의 인식 수준이 학습자들에

게 주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혹은 예술활동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관련된 지식의 확장 및 가치의 변화는 또 다른 지

식의 이전과 가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그동안 예술학분야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강사(김상희, 박진영, 2010; 

박진영, 2013; 이병준, 이유리, 2014), 제도(김형숙, 남기현, 2014; 서한범, 2009; 신동

인, 2009; 우주희, 2008), 사업실태(강영심, 김경, 2011; 전한호, 2011), 교육(아이람찬, 

2011; 정지혜, 어의정, 이주욱, 2014; 황정은, 2009)에 만 편중되어 있었다. 즉, 교육

활동과 관계된 1차적이고 표면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분야로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노인복지기관 

담당자의 인식 양상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다 심층적인 방식으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의 양상은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학습자 성향에 대

한 인식,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살펴

보았고, 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도 이야기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

해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노인예술 교육과 관련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

길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연구의 참여자가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담당자이므로 무용교육의 

인식이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타 예술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일부 포함

되어 있었으나 면담 시에는 예술장르 간 인식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중 면담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수

행 전후의 인식변화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215

     연구의 참여자는 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8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2014년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제 수행하면서 예술강사와 직접 피

드백하는 이들로서 지역적 안배가 고려된 유목적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사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2년까지인 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분야이외에도 연극과 

음악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1:1 심층면담을 통하

여 수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모두 구하였다. 면담은 2014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1회만 실시하였고, 한 회기 당 약 30~60분이 소요 되었다. 면담 

일시는 연구 참여자와 조율하여 결정하였으며, 장소는 모두 노인복지관 내

예술 영역구분 사회복지사 경력 성별

1

2

3

4

5

6

7

8

5년

2년

2년

3년

12년

3년

11년

3년

연령

20대

20대

20대

20대

30대

30대

30대

20대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복지기관 지역

경기

경기

경남

Y광역시

경북

경기

경남

전남

소속

사회교육팀

문화복지팀

노인,여성복지팀

없음

복지팀

교육복지팀

 없음

사회교육팀

무용, 연극

무용, 음악

무용, 음악

무용, 음악

무용

무용, 연극

무용

무용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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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비구조화

된 질문을 연계하여 질문하는 방식인 반구조화된 질문을 적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즉시 전사(傳寫)하였으며, 동

일한 참여자에게서 같은 내용의 답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

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4.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

대로 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선입관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특히 

Giorgi(1985)가 제안한 전사된 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 내용 파악하기, 

내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기,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을 제

외하기, 의미단위 구조를 기초로 하여 의미의 구조 함축하기와 같은 4단계 구

조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 3개의 구성요소에서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Guba & Lincoln(1981)이 제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첫 번째 질문은 ‘노인예술 교육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중심으

로 ‘그렇다면 기관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  ‘예

술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예술교

육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가?’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은 어떠한가?’를 중

심으로 ‘이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교육 선호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술교육이 필요한

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

육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전공개설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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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인식 구성요소 

사회복지사의 인식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예술교육의 비중 

◇예술교육의 환경

◇예술교육의 개념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성향과 경험여부

◇학력과 경제력

◇연령과 성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

◇대학에서의 전문가 교육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요소에서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

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인식 양상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마지막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

입관을 배제하여야 하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판단을 개입

시키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첫째

 

        

둘째, 

셋째, 

연구가 얼마나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반영하고 있는가를 밝혀

야 하는 ‘사실적 가치’와 관련하여 일상적 언어로 전사한 내용을 학

문적 용어로 즉시 개작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켰다. 

결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적용가능

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새로운 내용

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였다.
 

연구를 다시 진행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

된 ‘일관성’확보를 위해 일정기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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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1) 예술교육의 비중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의 예술교육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평소 날

카롭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 혹은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고집

이 강한 성격을 가진 노인들이 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유순하게 순화되는 경우

를 빈번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성격이 변하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이 긴밀해

지고, 정서적 만족감이 실제 우울증이나 치매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면서 예술교육만이 갖고 있는 효과와 특이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술교육의 효과가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일종의 

소속감과 소외되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복지관 활동이나 

예술교육 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어 이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이 삶

의 활력소와 동기부여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기존 복지관 수업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예

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격에 변화가 있음을 경함하였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분

들이 예술교육을 받은 후 성격이 부드러워 졌다거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복지기관 활동에 

적극적이고 높은 만족감을 갖게 된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특히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일종의 소속

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라 생

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은 대부분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서적 측면과 사회성 발달 측면

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 노인의 특성인 고집과 개인적인 성격이 예술교육으

로 인해 순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예술교육은 협동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고 개

인의 언어적, 행동적 순화를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석을하게 되면 다

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니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작품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 

만족감을 느낌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 

수행으로 예술 수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현 기관은 예술교육이 50%정도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70%정도로 예술교육을 늘려도 좋

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②

참여자 ④

참여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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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교육의 환경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예술교육 효과를 매우 높게 치부하

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

서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과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예술교육

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이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균

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예술장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환경이란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이나 

지원정도와 같은 교육사업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개선이 현실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노인분들이 예술을 하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젊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회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게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

문에 이것이 예술활동이 갖는 특이한 효과성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술교육 나아가 

예술활동은 노인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강사, 기관의 교육비 지원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효과를 단

면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진흥원 사업이라도 무용수업은 좋은 환경에

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춘제1)까지 참여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연극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

에서 경험하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 대

한 필요성은 높게 생각하지만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다고 생각됩니다.

예술은 노인학습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댄

스 수업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낸 경우도 있었고, 초기 치매도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

원을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노인복지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

다. 다른 활동과는 달리 예술은 노인들이 접하기가 힘든 장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예술은 젊었을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예술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만족도도 매우 높

은 편입니다. 특히 예술은 소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여 인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성도 좋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

서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신청을 많이 해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예술에 관한 

기회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⑥

참여자 ①

참여자 ⑦

참여자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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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교육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

교육은 노인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구요. 특히 농

촌과 같은 소외지역에서는 예술을 접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소외지역에서의 예술교육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라는 환경적, 지역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전체 40강좌 중 약 25%정도만이 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예술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별로 없어 강좌를 많이 개설할 수 없었는데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강사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인근지역

에 강사가 없어 타 지역에 사는 강사 선생님이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참여자 ⑤

참여자 ④

3) 예술교육의 개념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미 다양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

적인 예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경우 복지

기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예술을 접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므로 되도록 

복지기관 내에서 많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문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은 예술강사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보다 심화된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이 아닌 예술활동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화된 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자신을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흥원 예술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

된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

니다. 거의 아마추어 무용단 수준이에요. 때문에 진흥원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전문강사에 대하

여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이에 대한 해소

를 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단순한 여가생활에 지

나지 않는데 이번 예술교육 사업은 그야말로 예술성과 작품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다른 교육과는 확

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도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③

참여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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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에티켓 등도 모르고 있구요. 그래서 예술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관에서 하는 예술교

육과 예술활동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술활동 기회라 생각됩니다. 본인들도 자신을 더

욱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혜택을 못받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요.
참여자 ⑥

2.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1) 성향과 경험여부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으

로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표현력이 강한 분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예술교육 경험은 또 다른 교육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존감을 

고취시켜결국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인식하

였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관련 장

르와 관련하여 이미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배우고 싶은 

교육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향은 예술장르

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용, 미술, 음악과 같은 순수예술 장르는 과거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사진과 같은 대중예술 장르는 과거의 경험여부가 예

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분들이라도 자신의 성향이나 경험여부에 따라 예술장르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드러납니

다. 예를 들어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무용 수업을 모두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지원사

업에서도 그 분들이 대부분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자 ①

기본적으로 성격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특히 과거에 예술활동

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

습니다. 또 환경이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예술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아쉬움 때문에 뒤

늦게나마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예술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몰리고 이들이 다시 예술교육 지원사업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참여자 ③

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과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유경험자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예

술 장르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술과 같은 실내 교육은 과거의 경험이 중요

하게 작용하여 이해도, 만족도,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하는 편이고, 사진은 과거 경험이 없어도 야

외활동이나 단체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참여자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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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과 경제력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습

자들이 예술교육 혹은 예술활동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학력이 높다는 것은 

높은 지적·교육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경제력은 문화

예술관련 여가활동을 위한 정신적, 시간적 여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제력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식과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학

습자들이 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예

술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연령과 성별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들 중에서도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 여성보다는 

남성 학습자들이 예술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적다고 말하였다. 즉, 60-70대 정도의 젊은 노인층이 신체적으로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

는 예술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열의는 보통 여성이

기본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가진 분들, 표현력이 강한 분들이 예술활동을 좋아합니다. 이번 무용분

야에 신청 할 때에는 기존에 무용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발레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강사

님께 특별히 발레수업을 부탁했습니다. 참여자 ⑧

예술교육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호하

시는 편입니다. 예술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고, 소품이나 도구를 

구입하는 데에는 교육비 이외에 개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경제적

으로 어려우면 예술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와 활동비 

전부를 지원받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 참여자가 거의 지원사업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있고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

들고 각박하면 예술교육을 받을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아

무래도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대부분 이러한 

특성과 성향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여자 ⑤

참여자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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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들 마저 남성들이 참여

할만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적어 사업지원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노인학습자들은 60-70대 젊은 층 중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분

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신체적 

활동 보다는 정적이거나 많은 인원들 속해서 조용히 활동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취감이 만족감이 큰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어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외로움 해소에 예술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노인들은 감성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술활동을 통해 무뎌진 감성을 다시 자극하

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

니다. 노래와 무용의 경우에 남자들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번에 

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예술 프로그램 참여도가 다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표현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무용은 남성 참여자들이 

없고 다행히 기타나 섹소폰 같은 악기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⑧

참여자 ⑥

참여자 ⑦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1)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복지시설에서보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복지사들의 역할은 예술

교육 강좌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

는 이른바 기획자, 안내자, 정보 전달자라고 하였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

업 신청 시 예술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만 강좌를 신청하

여 학습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공간배정과 같은 

물리적 지원 역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수행 시에는 강사와의 피드백을 위해서도 예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

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예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연구 참

여자의 경우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아 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

다. 그러나 복지사들에게 적합한 예술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이 매우 적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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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있더라도 단기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의 필요

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장르의 폭이 너무 넓다는 점, 교육을 받을 여건과 환

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에게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할 때에는 예술교육의 필요성

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는데 노인복지기관에 와서 보니 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이나 사업신

청을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여자 ①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때 예술에 대한 교육이나 수업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과거 어느 복지재단에서 복지를 위한 예술교육에 대하여 교육 받은 경

험이 있어 현재 노인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다른 사회복지 전

공자들도 처음 받는 예술복지 교육에 대해 신기해하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감수성이

나 예술을 통한 감수성 등과 같은 기초지식을 쌓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사업

지원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②

복지사들에게도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받을 곳이 없습니다. 강사와

의 소통이라든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강사가 하자는 데로 하는 편입니다. 참여자 ③

사회복지사들도 예술교육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습

니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의 방향과 교육의 개발, 기획 등에서 정보와 지원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복지사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예술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 ④

복지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치료적인 부분을 중개해주는 중개인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술교육

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

니다. 대학마다 수업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술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과목에는 없으나 방학특

강을 통해 미술치료를 특강식으로 접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평생교육원과 연계하거

나 교양수업 등에서 예술관련 수업을 단발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무에 실제 도

움이 되려면 더 많은 예술장르를 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예술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시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공

간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술장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존 복지관 무용수업이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실버댄스 수업으로 이루

어져서 작은 공간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강사님한테도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줄 알

고 작은 공간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 잘 몰랐고, 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

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복지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

다. 그래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참여

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지식과 정보 습득 차원에서 복지사들에게도 예술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⑤

참여자 ⑥

참여자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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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에서의 전문가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예술교육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사로서 자신의 업무 기량을 높이

려면 대학에서 미리 예술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예술교육의 방향은 복지사 업무와 관련된 기획, 관리, 사업지원 등과 같

은 행정실무 관련 지식이거나 예술장르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양한 실용적 예술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교육은 사회복지학과 내에서 전공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근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세분화에 따라 예술복지전

공을 개설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예술복지전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복기기관들의 성격

과 관련하여 이들 졸업자들의 취업 진로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의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관에 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고, 기본 지식이 없어서 아이디어나 기획에 대해 개발할 수 없

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강사 선생님과 피드백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

도 지식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여자 ⑧

예술교육은 청소년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므로 사

회복지사들을 양성하는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예술복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이어 외국인 복지 전공까지 세부전공으로 전문화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예술복지 전공에 대한 개설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대부분 기획, 관리, 사업지원 등 행정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

련하여 도움이 될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 ①

대학에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고 취업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이라

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술의 종류와 분야에 대한 세부장르의 이해와 관련된 교과목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 ③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대학에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시 업

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학부제 아래 세부전공은 복지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예술복지 전공자의 진로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

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노인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전공자를 선호할 것이고, 장

애인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술복지 전공자들

이 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이 명확해진다면 전공개설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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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의 수업내용이 사실 현장 실무에 직업적인 도움이 안되고 동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서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복지관 업무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업무 비

중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사회복지학 수업에 예술에 대한 이해,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 개설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학습자의 예술 선호도

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학 교과과정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수업은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관에

서 하는 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미리 이론이나 실습을 통해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취업 

후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술관련 복지학과 전공으로 개설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예술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이라고 해

도 노인복지 기관에서는 노인복지 전공자들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④

참여자 ⑥

기본적으로 교양수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시설

이나 여가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에게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⑦

예술이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예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치료, 

예술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공개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술기획이나 각종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전문성을 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⑦

   본 연구는 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

복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학습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양

상을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계획된 연구수행 절차에 따라 1:1 심층면

담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가 탐색되었다. 

   첫째, 예술교육 효과와 관련된 인식에서는 인식의 확산과 전이 양상이 나

타났다. 먼저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만족감은 예술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인

식으로 발전하였다. 즉, 예술교육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한 학습자들을 경

험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예술교육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관 담당자들이 예술교육에 대한 효과를 정

신·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경은(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경 

은(2014)은 문화예술교육이 인지와 건강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가장 효과가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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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특히 사회성 발달은 타 장르의 예술보다 무용장르에서 가장 효과가 높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 효과에 따른 예술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들

이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농촌과 같은 소외지역 

혜택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전이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정은(2014)은 교육환경

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예술교

육을 접해보지 못한 소외자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목표 재인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예술강사의 적

극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교육의 개념에서 나

아가 보다 심화된 예술활동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을 모두 문화소외계층으로 치부하는 것에는 문제

가 있어 보이며 진흥원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77-78)에서도 적

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을 문화애호계층으로 분류하는 등 문화향유 

정도에 따른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학습자 성향과 관련된 인식에서는 인식의 정체와 확산 양상이 동시

에 나타났다. 먼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과거 

예술교육 경험이 있으며 성격이 활달하고 표현력이 강한 외향적 성향의 학습

자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높은 지적수준과 경제력은 대부분의 학습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은희(2003) 역시 노인들에게 여가가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자유시간으로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개인적 성향, 가족 및 친착관계, 거주지, 경제적 여건, 건강상황 그리고 교

육수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홍 등(2014)

이 분류한 노인 여가성향의 유형에 의하면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지적, 사회적 여가동기를 갖고 있고, 진지한 여가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유형

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인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 학습자들이 다시 예술지원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

실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순수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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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편견(윤지은, 2014: 184)에 대하여 인식의 변화가 없

었던 것이다. 다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 기획과 사업지원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성性간 균등한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소폭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인식변화에서는 인식 확산의 양

상이 양분(兩分)화 되어 나타났다. 먼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실용지식과 관

련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본인을 예술교육에 대한 

기획자, 안내자, 정보전달자와 같은 문화매개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업무수

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한다

는 것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지

원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한다(Manthorpe 

et al., 2008: 1134). 

   따라서 미국사회복지협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천하고 전문기술을 발전·강화시켜야 한다(김

경우, 2006: 209)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영주(2011:92)는 조직 차원에서 사

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자기개발과 경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

여자들이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예술교육을 

학습할 만한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

은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회

복지학과 내에 예술복지 전공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과 교양이나 전공선택 과목 정도로 개설하여 예술교육에 대한 기초지

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 되었다. 즉, 전공개설에 대

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사회복지학부 내의 세부

전공 개설 추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소극적인 의

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전공개

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김현옥, 김경호, 하은영(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학과 내에서 유사

전공을 동시에 전공하는 복합전공자들이 단일전공자보다 전공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학생들이 진로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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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복지 

전공이 개설 된다면 예술분야 전공자들이 사회복지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 일이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예술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고급예술

로 치부되었던 순수예술은 더 이상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문화예술이 만인에게 주어진 인권의 중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4)이 되면서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

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수

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지원 사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매

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인식 양상 탐색에 목적을 두고, 인식의 확산, 전이, 

정체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밝혀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

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

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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